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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꿍!

★ 깔깔 포토

유머

[눈치 없는 남자]
첫번째 데이트였다. 매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

후에 남자는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그녀

에게 멋진 키스를 해줬다. 그리고 잔뜩 기대에 부푼 

마음에 말했다.

“내가 그대에게 뭔가 또 해줄 게 없을까?”

황홀해진 그녀는 남자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면서 

말했다.

“당신의 무게를 알고 싶어요.”

남자는 그 길로 체중계를 사러 갔다.

[이유가 뭔지]
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두 남자가 술집에 마

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. 

위층 남자가 물었다.

“자넨 요리 못 하는 여자가 좋은가?” 

아래층 남자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. 

“아니.” 

그러자 위층 남자와 아래층 남자의 묻고 대답하기

가 이어졌다.

“그럼 씀씀이가 헤픈 여자는?” 

“그것도 싫어.” 

“촌스러운 여자는?” 

“질색이야!” 

그러자 위층 남자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.

“그런데 왜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여?” 

[구두쇠 남편]
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쇠가 있었다.

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아 외식하기로 

했다.

천하의 짠돌이 남편이 외식을 시켜준다는 말에 아

내는 너무 감격했다.

그런데 세상에 구두쇠 남편의 외식이란 것이 고

작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두 그릇을 먹는 것

이었다.

억지로 짜장면을 먹고 온 아내의 얼굴이 침통해 있

었다.

그러자 구두쇠 남편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

말했다.

“생일인데 간짜장을 먹을 걸 그랬나?”

[못생긴 아이]
10대의 예쁜 두 딸을 둔 중년 부부는 늘 아들이 하

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. 그래서 아

들을 하나 가지기 위해 노력해보기로 했다. 그렇게 

몇 달이 지나 마침내 아내는 임신하였고 건강한 아

들을 분만했다. 

아들을 분만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한걸음에 

신생아실로 달려갔다. 그런데 일찍이 보지 못한 못

생긴 아이를 보고는 그만 질겁했다. 그리고 아내에게 

돌아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따졌다. 

“당신 나 몰래 딴짓하고 다녔던 것 아냐?”

여자는 빙긋하면서 대답했다.

“이번엔 그런 일 없었어.”

[돌고 도는 것]
어느 작은 마을의 목사가 교회 신축을 위한 모금 

문제를 의논하고자 마을 유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

있었다.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한 직업여성이 목사

를 찾아와 말했다.

“목사님, 이거 1억 원인데요, 교회 짓는 데 보태 쓰

세요.” 

목사는 깨끗하지 못한 돈은 받을 수 없다며 헌금을 

거절했다. 그러자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유지 몇 사람

이 큰 소리로 말했다.

“목사님, 그 돈 받아두세요. 그건 다 우리들 돈입

니다!”

[미인 대회 우승 소감]
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성에게 사회자가 

소감을 물었다. 

“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선정된 감회를 한마디로 표

현하신다면요?”

그녀가 대답했다.

“고진감래 (苦盡甘來)요!”

“아하~! 엄청난 노력 끝에 얻어진 값진 결실이란 

말씀이시군요. 사자성어로 감회를 말씀하시고…… 

정말 지적이시네요.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노력을 

하신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”

그녀는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한 후 다시 대답했다. 

“네에~!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고통을 견딘 끝에 얻

은 달콤한 순간입니다.”


